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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기장의 벡터성분을 관측할 수 있는 삼성분자력계는 선박에 고정시켜 운용되기 때문에 총자력계와 달리 배 후
방견인이 필요하지 않아 기상악화 및 장애물로 인해 연구조사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선박의 고유자성 및 배의 움직임 등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2015년 6월 동해 
후포분지 일대에서 수행된 해양자력탐사에서는 삼성분자력계와 총자력계를 동시에 운용하여 삼성분자력계의 신뢰도
를 검증하고 분지일대 지자기 고이상대의 자력벡터 성분을 측정하였다. 두 자력계에서 얻은 총자력값(삼성분자력계 
자료로 계산한 총자력값과 총자력계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기존 결과와 유사한 자력이상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총자
력계 관측값이 삼성분데이터의 신뢰도 검증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안과 가까워질수록 수직
자력벡터의 강도는 커지고 수평자력벡터의 강도는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포항 연변의 지자기 고이상대가 
수직자력벡터의 증가(즉, 복각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삼성분자력계 자력값이 총자력계 관측값보다 작은 것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유도자화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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